
「What`s Up, OITA!」는 세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오이타와 인연있는 여러분들께,
일본 오이타현의 ‘지금’을 전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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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츠업, 오이타!

<오이타 소식>

<코코노에정 소식>

What’s up, OITA! 한국어판 제32호(2018.11)부터 현내 각 시정촌의 소식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히지정에 이어 이번 호는 코코노에정으로부터 온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코코노에정 교육진흥과>

지난 2월 8일, NPO법인 일한예술문화교류회(인성은 이사장)
가 오이타시 iichiko종합문화센터에서 ‘제1회 한일우호회 in
OITA’를 개최했습니다.

100여명이 참가한 이번 이벤트에서는 2001년 1월 도쿄 신
오쿠보역 플랫홈에서 선로로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희생
된 한국인 유학생 이수현씨의 이야기를 다룬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등 3편의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또 이수현씨의 어머
님 신윤찬씨를 초청하여 한일 관계에 대한 의견과 민간 교류
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으로 강연을 열었습니다.

코코노에정의 유일한 중학교인 코코노에료쿠요중학교와 대만 가오
슝시의 두 학교와의 교류 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
부터 준비해 2018년 가오슝에서 진행한 학생 교류를 시작으로 2019
년 10월에는 가오슝의 중학생 16명이 코코노에정을 방문했고 12월에
는 코코노에정에서 7명의 학생이 가오슝을 방문했습니다.

대만 학생들은 코코노에에서 농촌민박을 하며 일본의 농업 문화 체
험과 관광을 하고 학교에서는 조리 실습에도 참가했습니다.

대만에 방문했을 때는 가정 수업에서 대만 과자를 만들고 기술 수업
에서 목제 피리 만들며 대만의 문화를 피부로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 자매학교 제휴를 맺었고 앞으
로는 직접 만나는 교류뿐 아니라 인터넷을 활용한 교류 방법도 검토하
고 있습니다. 이번 교류를 통해 학생들이 국제 감각을 키우고 시야를
넓혀 폭넓게 활약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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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전날에는 한일우호회 관계자 여러분께서 현청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인성은 이사장은 “한일관계가 악
화되어 오이타 공항의 한국 노선도 운휴 중인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 일수록 민간 교류를 늘려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싶다”고 전했습니다. 나카시마 기획진흥부장 또한 “한일관계가 좋지 않다고하지만 개개인의 교류는
계속 실시되고 있고 오이타를 찾아주는 개인 여행객도 많다. 이번 이벤트를 통한 민간 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1회 한일우호회 in OITA’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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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츠업, 오이타!

오이타 100% 즐기기!      딸기 따기 체험 농원 (돔 이치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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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을 맞이한 딸기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딸기 농원에서 신선한 딸기를 맛보는 딸기 따기 체험을
소개합니다. 오이타현은 온난한 기후 특성으로 딸기 재배가 활발하며 딸기 따기 체험이 가능한 농원
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이타 시내와 가까워 대중교통으로도 방문할 수 있는 ‘돔 이치고엔
(ドームいちご園)’은 접근성이 좋아 많은 체험객으로 붐비는 곳입니다. 매년 12월 중순부터 이듬해
5월 말에 걸쳐 주말 및 공휴일마다 체험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접 수확한 딸기를 100g당 200엔
에 구매할 수 있는 농업 체험 코스와 40분간 그 자리에서 맘껏 딸기를 따먹을 수 있는 무제한 코스
로 나뉩니다.

딸기가 재배되고 있는 하우스 안은 탐스럽게 익은 딸기들이 주렁주렁 매달려있고 상큼하고 달콤한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돔 이치고엔’은 오이타현 브랜드 딸기 베리츠를 포함해 베니홋페, 사가호노
카, 카오리노, 카나미히메, 아키히메까지 총 6품종의 딸기를 재배하고 있고 모두 수확 체험이 가능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맛을 비교할 수 있는 것도 매력입니다.

농원을 운영하는 할아버지께서 직접 딸기 따는 법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안내해주십니다. 딸기는
뾰족한 끝부분이 제일 달기 때문에 꼭지 부분부터 먹어야 더 맛있게 느껴지고 열매가 80%만 빨개도
충분히 당도가 높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설명대로 잘 익은 딸기를 골라 크게 한 입 베어먹었더니
입 안 가득 신선함과 달콤함이 퍼졌습니다. 한창 시즌이기 때문에 딸기 스무디, 딸기 케이크 등 딸기
로 만든 음식이 눈에 띄지만 아무래도 직접 따서 먹는 딸기는 더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딸기가 성인 허리보다 낮은 위치에 달려있어 어린이들이 체험하기에도 좋아 가족 단위 체험객도 많
았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반가운 이 계절, 가족과 함께 봄 향기 가득 머금은 딸기가 있는 곳으로 나
들이 가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영업시간 : 주말 및 공휴일 10:00~16:00

체험요금 : ‘농업체험코스’ 초등학생 이상 400엔 / ‘무제한 코스’ 중학생 이상 1,500엔, 초등학생 이상 1,000엔


